
“정견(正見)을흔히‘있는그대로보는것’이라고말하는
데, 색안경을쓰고선절대있는그대로보지못합니다. 주관
적관점을벗어난정견은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여읜
자리에서실상(實相)을보는것입니다.”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

경> <열반경>의7보(寶) 경전을모두외워서설법하는성상
현법사(75)는‘정견’을제대로알고실천하는것이팔정도
의시작과끝이라고말한다. 수행자들은안목을중요시하지
만, 안다고하는그것이대부분은아상(我相: ‘나’라는생각)
인상(人相: ‘남’이라는 생각) 중생상(衆生相: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壽者相: ‘오래산다’는생각)에사로잡힌착각

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사상(四相)을 버려서
있는그대로볼수있다면수행은완성된것이나다름없다
고말한다.
“정견이란 다시 말하면, <금강경>의‘응당 어떤 사물에
도머물지말고마음을낼것이며(樂應住色生心), 응당소리
냄새맛촉감법에도머물지말고마음을낼것이요(樂應住
聲香味觸法生心), 응당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應
生無所住心)’하는법문과같습니다.”
성법사는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응

당머무는바없는마음을낼지니라’하는법문이자성(불성)
자리에서있는그대로보는정견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사람들은타고난업식(業識)을기준으로분별하고

판단해서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성자리에서 보고
듣는다면 보고 들으면서도 아견(我見)이 없다. 이런 때는

‘보는그놈이여래’라는것이성법사의견해다. 즉‘범소
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
(樎見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槏)니라’하는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와도상통한다. 
성법사는이에대해‘무릇모든형상은허망한것이니만

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그게 곧
여래이니라’라고새긴다. 이런뜻새김은선사들의견해와
도 일치하는데, 성 법사가 수많은 경전을 통달해 종횡무진
경전을 비교하며 강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성법사가오랜경전공부를통해정견을갖게된것은단

순히경전의내용을아는데머물지않고, 읽고외운것을자
기 것으로 소화해‘가르침 그대로 실천(如說修檧)’했기 때
문이다. 경전을 오래 수지독송 하다보면 부처님의 깊은 뜻
이저절로드러나수행하지않을수없게되기에관음정근
이나능엄주, 절하기등실참을병행하게돼선교일치(禪敎
一致)가저절로이뤄지는셈이다.
성법사는“경전을읽고그뜻을마음으로깨달으면경을

굴리는 전경(轉經)이 된다”며 경전을 읽고 듣고 옮겨쓰는
등의방법으로불법을익히는것은오직자신의성품즉, 실
상을밝히는데목적이있다고설명했다. 끝으로그는“수행
자는 끝없는 하심과 언행일치로 사상을 여의는 공부를 해
야만견성(見性) 성불(成佛)해생사에자재한무여열반에이
를수있다”고강조했다.
서울대법대를졸업한후병무청에서근무하던성법사는

40대초반, 원인모를병에걸려죽음일보직전까지갔다가
한스님이건네준<금강경>을보고외운후경전을공부하
게됐다. 이후불과몇년만에7보경전을모두암송할정도
로경에통달한성법사는30여년동안스님과재가자를위
해경전강의를계속하고있다. 광주불교교육원과서울시내
네개사찰에서법문위주로설법중인성법사는조만간매
주 <법화경> 등 경전강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02)353-
7863 김성우기자buddhapia5@hanmail.net

“편견에사로잡히는사상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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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순리대로살아가는것아닐까요? 나보다먼저남
을생각하는마음이있다면모든분쟁은좀더쉽게해결의
실마리를찾을수있습니다.”
금강강독회 배원룡 회장(변호사)은 청화 스님(1924~

2003)을꼭닮았다. 스님을곁에서지켜본불자들을감복시
켰던 한결같은 겸손함과 자비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고 있
는배원룡회장. 
금강강독회는6000여회원이청화스님법문을공부하는

다음(daum) 카페‘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
카페)’오프라인모임이다. 매월두번째월요일저녁7시부
터 10시까지, 3호선 동대입구역‘우리함께 빌딩 6층’에서
배광식 교수(서울대 치대)를 법사로 <전통선의 향훈> <정
통불법의요체> <육조단경> 등을공부하며법열을나누고
있다. 3년동안40여회강독회가진행될수있었던것은도
반들의심부름꾼배원룡회장의공덕이크다. 
배 회장은‘감사합니다’‘대단하십니다’‘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라는 정겨운 말들로 모임의 진행을‘참
잘’이끌고있었다. 
가톨릭 신자였던 배 회장의 불연은 1984년경 어느 신부

님에게‘불교의참선에관심이있다’며고해성사를하면서
부터시작됐다. 배원룡회장은신부님이전한<선학의황금
시대>를 읽고 무위진인,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선사들의
모습에서새로운삶의길을찾았다. 
“대학원 시절 故 이기영 박사님의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에서 들었던 우룡 스님의 <원각경> 법문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이후 송광사 여름수련대회, 서울
길상사 일요법회, 불력회 독서모임의 불연이 청화 스님을
평생의스승으로영접하는소중한계기가됐습니다.”
배원룡회장의삶에수행은꼬리에꼬리를물었다.

“최근에는카페회원들과매달넷째주토요일엔도봉산
광륜사 금강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월1회 금강강독회
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모두 도반들이 있기
에가능한것이지요.”
특히‘수행의핵심은마음을깨끗이하는것이고, 마음을

맑게하는데염불만한게없다’는청화스님의가르침에따

라절수행과염불수행을함께하고있다. 
“삶자체가수행의과정입니다. 잠시의자투리시간을이
용해 보리방편문과 염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108참회와 염
불로하루를마감하며마음의평화를찾습니다.”
수행으로 다져온 배 회장의 정사유(正思惟)는 다양한 사

건 사고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대하는 변호사라는 직
업에서 돋보인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 빚 독
촉에시달리며자살까지생각한상담원의고민을해결해주
고새로운희망의길을안내해큰보람을얻었다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
으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도 결국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를 찾아온 이들
의문제를올바르게판단하고, 올바른의도를갖고, 올바르
게 명심하는 정사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요, 수행자의삶이라고생각합니다.”
배원룡회장의정사유는겸손과하심이있다.  

“제가 재가수행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
다. 모임에서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금강강독회 모든 회원
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삶을 가꾸는데 일조
하는행복발전소가됐으면하는바람뿐입니다.”
자칭‘심부름꾼’배원룡회장의한결같은겸손함과따스

함에는 금강강독회를 3년간 여법하게 이끌며 도반들에게
인정받는정사유‘대장’의향기가배어있다.

이상언기자 un82@buddhapia.com

‘응무소주이생기심’법문

있는그대로보는‘정견’

‘가르침대로실천’선교일치

“불교참선에관심있었다”

고해성사로불교와인연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

7보(寶)경전외워법문

성상현법사
금강강독회

배원룡회장

정견(正見: 올바른견해) - “정견은사상을여읜자리에서보는것” 정사유(正思惟: 올바른생각) - “마음에그른생각이없이순리대로풀어감”

정정견견 정정사사유유

“불법으로행복발전소되기를…”
<四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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